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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4일이라는 짧기도 혹은 길게도 느껴졌던 시간 동안 나는 중국의 상해와 남경을 둘러보았다. 우

리의 일정의 시작은 상해부터 시작되었다.

             (동방명주)                      (유람선 위)

평소 상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들의 아름다움, 금융의 중심지라 가보고 싶

은 곳 중 한 곳이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유람선을 탔는데 역시 상해가 금융의 중심지이고 발전된 나라

인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상해에 가면 꼭 들려야 할 곳이 동방명주인 만큼 우리도 동방명주

에 갔다. 동방명주는 건물 자체에서부터 중국의 과학기술을 알게 해주었고 내부의 미래관에서의 영상과 

사진들로 중국의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하였는지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가게 되었는데 6년 동안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지휘본부였음에

도 빌라 같은 건물에 일부분으로 협소한 건물이었다. 또한, 임시정부 주위는 옛 모습 그대로 관리되어 

있었다. 힘겹게 살아가면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떠올리니 가슴 뭉클한 무언가가 꿈틀

거렸다. 더군다나 아주 낙후된 골목길 건너 맞은편은 말 그대로 신천지로 천양지차였다. 

이틀째 되는 날 남경으로 넘어가서 부자묘를 가게 되었다. 부자묘는 남경에서 가장 큰 공자 사당이

다. 공묘에서는 매년 공자의 탄생일인 9월 28일이 되면 성대한 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부자묘)

부자묘는 모든 건물이 전통 가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만의 느낌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밤이 되면 야경이 아름답고 주변에는 음식점과 상점들이 많아 사람도 많았다.

중산릉에도 가게 되었었는데 이곳은 중국 민주혁명의 선두자인 쑨원의 묘로 그의 호를 따서 중산릉이

라고 부른다. 3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황제의 무덤에만 붙인다는 릉으로 불리는 

것만 봐도 쑨원에 대한 중국인의 존경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남경에서 중산릉을 들리지 않

는다면 중국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쑨원에 대한 중국인의 애정이 깊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보다 

중국인이 훨씬 많았다. 

그다음에는 남경대학살기념관을 가였는데 입구 시작

에서부터 동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동상마다 그때 아

픔과 슬픔이 잘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많은 중국인

이 일본인에게 살해된 만큼 남경사람은 일본인에게 좋

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중국 여행으로 중국어 공부에도 힘쓸 뿐만 아

니라 중국의 역사와 사회, 경제도 열심히 공부해야겠

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예전에 발전되지 않은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남경대학살기념관)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상의 만족도와 관련, 아래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프로그램 주제가 흥미로웠다. 5 4 3 2 1

2) 프로그램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5 4 3 2 1

3) 프로그램 일정과 구성은 적절하였다. 5 4 3 2 1

4)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5 4 3 2 1

5)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 4 3 2 1

6) 다음 기회에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5 4 3 2 1

7) 주변 친구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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